
화학제품도 PL상담센터 설치
산자부 , 기존 5개에 3개 추가설치 … 공정위는 하도급 단속

산업자원부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8개 업종에 대한 제조물책임(PL) 상담센터를 6월 설치 완료했다.

PL상담센터는 5월28일 이후 전자제품, 자동차, 생활용품, 가스기기, 기계 등 5개업종이 문을 열었고 화학제

품과 전기제품, 중전기기 등 3개 업종도 6월 28-29일 모두 설치될 예정이라고 6월 27일 밝혔다.

업종별 PL상담센터에 대한 문의는 산자부 유통서비스정보과(02-2110-5293)로 하면 된다.

산자부는 김칠두 차관보 주재로 업종단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PL상담센터를 통한 분쟁

해결 방법에 대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.

PL상담센터 설립현황

구 분 연락처 대상 제품 설 립일

전자 제품 565-9325, 6 TV, 비디오, 냉장고, 청소기, 전자렌지, PC 등 2002.5.28
자동 차 3660-1874, 90 자동차(승용, 승합, 화물, 특수) 2002.6.14
생활 용품 864-8913 완구, 가구, 라이타, 스포츠용품, 악기 등 2002.6.20
가스 기기 031-480-2985 가스보일러, 난로, 렌지 등 2002.6.25

기계 369-7805 냉동공조기기, 공작기계, 건설기계, 섬유기계,
광학기기 등

2002.6.25

화학 제품 784-0321
염료, 접착제, 페인트, 석유·유기화학제품
(화장품, 의약품 제외)

2002.6.28

중전 기기 581-8601 변압기, 송배전선, 발전기 등 산업용 전력기기 2002.6.29
전기 제품 579-3291 전선, 조명기기, 전열기기 등 2002.6.28

제조물책임(PL)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

제도로 2000년 1월 제정됐으며 2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.

한편,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사업자단체에 원사업자들이 하도

급업체에 제조물책임법(PL)상의 배상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.

공정위는 7월1일 PL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

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조치에 나섰다.

또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PL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토록 관련업계에

적극 권장키로 했다.

공정위는 책임전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 거래액의 최고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

부과하고 명령 불이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.

하도급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전화는 (02)507-1847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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